
이도추(伊藤忠) · 구라보(Kurabo) 등 무수염색을 본격 추진 

‘이도추 상사(伊藤忠商事)’는 자(子)회사인 ‘잉크 막스’를 통하여 ‘미쓰비시

(三菱) 연필’이 안료미세화기술(顔料微細化技術)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한, 환

경을 해롭게 하지 않는 섬유염색용 단색 잉크(UNICOLOR For Textile)를 사용

한 무수염색사업(無水染色事業)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 

무수염색 사업은 일반적인 염색가공과 비교하여 물 사용량의 95%, 온실효

과 가스 배출량을 40% 정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초미세화안료기술

을 응용한 환경배려형 염색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. 이번에 미쓰비시 연필이 

독자적인 안료분산(顔料分散)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이 잉크는 일본의 

우수한 염색 날염기술과 융합시키므로써 최신 디지털 프린트, 무지염색(無地

染色, solid/plain dyeing : 布染에서 무늬가 없는 單一染色), 종래형 날염(從來型 

捺染)의 각 분야에서 무수염색기술을 실용화하였다. 

구체적으로는  ⓛ 구라보의 면과 면/합섬 혼방을 중심으로 한 무지염색 상

품 ‘그린 플랜(Green plan)’,  ‘② 쓰야킨 흥업(艶金興業)’의 울(wool)과 울 혼(混)

을 중심으로 한 무지염색 상품 ‘염색혁명(染色革命)’,  ③ 토스코 ‘시가(滋賀)’

의 리넨(Linen)과 리넨혼을 중심으로 한 무지염색 상품 ‘염색혁명’,  ‘④ 도카이 

센코(東海染工)’ ‘히라마쓰 산업(平松産業)’의 디지털 프린트, 스크린(screen) 

날염의 프린트 상품화(프린트 중심으로 ‘너무나 아깝다’, ‘토트백<tote bag ; 젊

은 여성용 손가방, stylist bag이라고도 함>’, ‘에코 백<eco bag>’, ‘에이프런

<apron>’, ‘컷소<cut sew>’, ‘모자’ 등)의 4개 사업에서 무수염색 사업을 추진하

고 있다. 



동사는 무수염색기술을 채용하는 파트너 기업과 제휴하여, 일본 내외의 판

매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. 또한 ‘미쓰비시 연필’의 

‘UNI’ 브랜드와 이미지를 통일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노

력하고 있다.♣ 

 


